
과학자들이 새겨안은 애국의 넋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 여러 대학들과 전문단위들에서 

출품한 프로그람들을 보아주시려고 현지에 나오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출품된 프로그람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여기에 전시된 프로그람들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에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서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람을 개발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처음 프로그람개발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단위별, 부문별경쟁도 조직하였지만 개발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없었다. 

프로그람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프로그람이 완성되면 보아주겠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람개발과 관련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과학자들에게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그처럼 모대기던 프로그람개발사업은 끝끝내 

성공에로 이어졌던것이다. 

그 나날을 더듬어보는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시기 

프로그람개발사업의 방향을 그어주시고나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밑거름이 되여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연구과제를 종자로 골라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람을 개발하는것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그래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정녕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마다에 숭고한 애국의 넋을 깊이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는 과학을 알기 

전에 먼저 조국과 인민을 알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애국자, 과학자대군이 자라나게 되였던것이다.  




